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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2017.11.3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

버린 형국입니다. 그걸 뛰어 넘어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이런 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란 건 통상 현실을 뒤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을 앞

서가서 이른바 예방적 입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늘 과거의 것입니다. 그런데 신산업이라든가, 또는 미래형 기

술이라든가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래인 것인데, 과거의 법

이 그걸 규제하려고 덤벼듭니다. 이것은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됩니다. 대단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오

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

다. 우리 사회에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오늘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강남 사는 엄마들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세 가진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할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할아버지가 부를 축적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은 최소한 25년에서 50년, 특히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연령

대라면 그것은 50년 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50년 전이

50년 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했더라

면, 좀 가까운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인데 할아버지의 재

산이라고 하면 훨씬 더 먼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 아닙니

까. 그런 점에서 강남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굳이 한다면, 앞

으로는 할아버지가 아빠로 바뀌게 되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정의롭지 못한 정도가 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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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잡는 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

만 이제까지 역대 정부가 그 방법을 전부 시행했는데, 어느 정

부도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

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는 가치일 것입니다.

공정거래, 인권, 정의, 안전, 환경 등의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

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제를 철폐

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느낄 수 있는

데,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법이 통과된 것도 없고요. 두 번

째는 이른바 관료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 행정

보신주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것은 법이 아무 말도 하고 있

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려

는 신산업,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이 과거의 것이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책

임져야 할지 모르거나, 야단맞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

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보고될

샌드박스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 또한 내버려두면 샌드박스일

텐데, 이걸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

다. 그랜드캐년 같은 위험한 곳에 가도 ‘위험합니다. 접근하지

마세요’와 같은 푯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랑 옆

에만 가도 ‘접근금지’같은 게 써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범위를 넓히진 마시고 지금 혁신 성장이 대한

민국 경제의 추가적 발전이 걸린 관건이라고 한다면, 그 혁신

성장의 성패를 가름할 규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

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